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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R 실험결과들 

(Jongduck Choi 1993, S.85) 



1985년 이탈리아 Urbino에서 열린 EPR 논문에 대한 50주
년 기념 세계학술대회에서 참석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한 
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. 

그 질문지의 부분을 인용한다. 

• 질문5: 지금까지의 고전역학의 의미해석과 같이 양자역학의 해석이 확고히 
정립될 있다고 믿습니까?  

• 예(71%)  아니오(18%)  미정(11%) 
 

•  질문6: 당신은 실재론자입니까?                   
•  예(86%)  아니오(2%)   미정(12%) 

 
•  이 설문결과에서 우리는 매우 모순적인 과학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. 질
문5와 질문6은 상반된 답변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
같은 비율의 답이 나왔다. 결국 양자역학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전과학
적인 실재론(Realism)의 탐구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과학자의 마음이라는 것
을 이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다. 예로 든 이 설문결과는 숨겨진 변수의 존재
가 바로 실재론의 핵심이며, 결정론을 보장하는 물리적 변수라는 것을 논리
적인 방식이 아닌 정서적인 설문지 형식을 빌어 보이고자 한 것이다.  

• (W.Duch/D.Aerts, "Mikrophysical reality", Physical Today 1986June, pp13-
15) 



표준실재론 

• 표준실재론은 성공적 과학이론이 나의 주
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세계를
individual objects that exist mind-
independently 참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본
다. 
 



Structural Realism 

• the pessimistic metainduction(PMI) (Laudan 
1981) 
 

• PMI는 과학이론의 성공과 이론 사이의 관계를 
확신하지 않는다.  
 

• 구조란 이론들의 사실적 부분이며, 대상 그 자
체보다 ‘관계’가 실재한다고 가정한다. 
 

Morganti, matteo(2011), “Is there a compelling argument for ontic structural realism?”, Philosophy of Science 78 



• 물리학에서 대칭은 제일성uniformity 혹은 
항상성 inveriance를 의미한다. 

• 어떤 대상이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일
하게 나타난다면 그런 다른 관점들의 존재
가 바로 대칭이다.(Anderson 1972) 

          Anderson PW. 1972. More is different. Science 177: 393–396 



Dark Matter, Dark Energe 

• 후보: 윔프(WIMP)라는 가상입자: 윔프는 ‘약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
무거운 입자(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)’의 머리글자.  

• 윔프 질량: (1)양성자의 수십~수천 배 추정, 
•               (2)중력과 약력만이 작용할 것으로 추정  
• 윔프로 추정되는 후보: 초대칭(supersymmetric, 줄여서 SUSY) 입자 
• 초대칭 입자는 표준모형에서 제시하는 기본입자에 쌍이 되는 무거
운 입자 

• 초기 우주의 수학적 대칭성을 만족하기 위해 도입한 가설적 존재 
•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재하다는 증거는 없음  



• 에너지보존계에서 보전을 유지하도록 설
명하는 이론으로서 대칭성 이론 
 

• 에너지보존계에서 보존을 유지하도록 하
는 실재적 대칭 
 

• 구조적 대칭  



 

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KENNETH HUGDAHL, "Symmetry and asymmetry 
in the human brain", European Review, Vol. 13, 
Supp. No. 2, 119–133 (2005 

구조적으로structural 대칭 
기능적으로functional 비대칭 
 
 
손과 뇌의 사례에서 



핵산을 구성하는 염기 중 아데닌과 구아닌은 2개의 고리로 
이루어져 있는 퓨린계 염기이고 사이토신과 티민, 유라실
은 1개의 고리를 가지는 피리미딘계 염기이다. 유라실은 
DNA 구성에는 사용되지 않고 RNA 구성에만 사용된다. 

•DNA를 구성하는 염기 : 아데닌(A), 구아닌(G), 티민(T), 사이토신(C) 

염기 :질소와 탄소로 구성된 고리형 물질 
•RNA는 티민(T) 대신 유라실(U)을 포함한다. 
 
 
   

 



퓨린계와 피리미딘계 사이의 대칭 
샤가프 법칙 

• 샤가프의 법칙 : 생물의 종에 따라 DNA를 구
성하는 염기의 비율은 다르지만, 퓨린계 염기
의 양과 피리미딘계 염기의 양은 동일하다. 
➞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같고, 구아닌과 사
이토신의 양이 같다. 

•  
 

•  
 

• 샤가프의 법칙은 DNA 이중 나선 구조 모델
의 근간이 된다. 
 



 



The dynamic of body constituents 

• “생명이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흐름이다.” 
• 중질소를 삽입한 아미노산을 먹으면 온 몸의 
단백질로 흡수되고 오래된 단백질은 분해되어 
나간다. 전체 단백질은 보전된다. 

• 체지방도 마찬가지다  



꽃잎의 수열 
• 거의 모든 꽃들의 꽃잎은3, 5, 8, 13, 21, 34, 55, 89 식의 기이
한 순열을 이루고 있다. 예를 들어 백합은 꽃잎이 3개이다. 미
나리아재비는 5개, 참제비고깔은 대개 8개, 금잔화는 13개, 애
스터(국화과의 식물. 옮긴이)는 21개, 그리고 데이지는 대개 
34, 55 또는 89개의 꽃잎을 갖는다. 직접 뜰이나 들판에 나가 
여러 가지 꽃들의 꽃잎을 세어 보면, 지금까지 예로 든 숫자 
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. 이런 꽃잎의 숫자
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. 그러나 그 패턴에 숨어 있는 진실을 
알아내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. 각각의 수는 그보다 앞
선 2개의 수를 더하면 얻을 수 있다. 예컨대 3 ^26^ 5 
^25,25^ 8, 5 ^26^ 8 ^25,25^ 13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. 우
리는 해바리기의 머리에 들어 있는 씨앗의 나선형 패턴에서도 
그와 똑같은 숫자를 발견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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